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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석유자원 개발 강화한다!
구자영 사장, 유가 급등 대비전략 시급 … 토탈 에너지 공급기업 도약

SK에너지가 석유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구자영 SK에너지 대표이사는 “유가가 낮은 이때 해외 석유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영 사장은 4월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의 유가 하락은 경기침체로 말미암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렴한 에너지의 시대는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IEA(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의 말을 인

용했다.

또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50달러 선으로 급등하는 시기가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면서 “한국은 원유

공급 물량의 60% 이상을 중동지역에 의존하는 등 에너지 위기에 심각하게 노출됐기 때문에 에너지 자주개발

률을 5.7%에서 일본 수준(20%)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에너지 기업이 손잡고 공격적으로 석유자원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에너지는 25년간 해외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현재 중동과 남미, 러시아 등 세계 17개국 34개 유전

에서 5억배럴의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따라서 글로벌 능력을 갖춘 자원개발 전문인력을 확충해 석유자원개발 부문을 SK에너지의 중요한 사업부문

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구자영 사장은 “SK에너지가 엄청난 변화를 통해 전통적 개념의 정유기업에서 벗어나 첨단기술로 무장한 토

털 에너지 공급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면서 세계무대에서 메이저 석유기업과 경쟁을 벌이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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